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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건모   

(사진)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건모 소속사는 13일“금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

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

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

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

소를 하게 되었다.”며“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

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

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 

6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

소 방송을 통해 제기 됐다. 가로

세로연구소에서 강용석 변호사

는“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여성 A로부터 김건모에게 성폭

행을 당했다는 제보 메일을 받

았다.”며“증거도 있다.”고 말했

다. 이후 지난 9일 강용석 변호사

가 A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

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0일“2007년 1월 10일, 강남 테헤

란로의 한 유흥주점에서 매니저 역할로 일했던 B씨

가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

다. 강 변호사는“B씨는 앞서‘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씨가 꽃뱀인 것처럼 매도당하는 게 화가 나서 힘이 

되기 위해 제보를 했다.”고 전했다.

성폭행 의혹 김건모, 상대 여성 맞고소

 

배우 브래드 피트(사진)가 마약에 의존했던 시절

을 고백했다.

9일 뉴욕 타임즈는 브래드 피트와의 인터뷰를 공

개했다. 브래드 피트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데뷔 

초 이야기부터 현재까지 배우로서의 삶에 대해 다

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브래드 피트는 인터뷰에서“나는 1990년대에 숨

어서 LSD 피우며 시간을 보냈다.”며“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리는 것이 불편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나는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LSD를) 포기했다. 지금은 대중 앞에서 숨

지 않고 나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대중은 멋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브래드 피트는 지난 9월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

서“이혼 후 과도한 음주에 빠졌으며 이를 이기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버텨야했다.”며“고통스럽고 

힘든 감정을 외면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는 것을 알

게 됐다. 그러한 감정들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다.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마약, 술, 넷플릭

스까지 무엇이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브래드 피트는 영화‘뱀파이어와의 인터뷰’,‘가

을의 전설’,‘세븐’,‘월드워Z’등의 작품으로 인기

를 얻었다. 이후 안젤리나 졸리와 결혼했지만 소송

전 끝에 2016년 이혼했다.

한편 브래드 피트가 복용했다고 언급한‘LS-

D(d-Lysergic acid diethylamid)’는 강력한 환각 성

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환각효과와 함께 공포, 혼

돈, 의심, 과도한 흥분 효과가 나타난다. 장기간 복

용하면 감각 인식능력 이상을 초래해 정신 분열 증

상과 심한 환각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브래드 피트 “대중 관심 
불편해 마약 의존하기도”

블랙핑크(사진)가 한국의 대

중음악 공인차트인‘가온차

트’에서 인증하는 다운로드 

부문 플래티넘 배지를 두 개

째 단 최초의 그룹이 됐다.

12일 오전 발표된 가온 인

증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앨범‘SQUARE UP’타이

틀곡인‘뚜두뚜두 (DDU-

DU DDU-DU)’와 수록

곡‘Forever Young’이 다운

로드 부문 플래티넘 인증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가

온차트 다운로드 부문에서 2곡으로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그룹은 블랙핑크가 처음이다.

블랙핑크는 앨범 부문에서‘SQUARE UP’과‘KILL 

THIS LOVE’로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으며,‘뚜두뚜

두’와 제니의‘SOLO’로 스트리밍 부문에서도 플래

티넘 배지의 주인공이 됐다.

가온차트는 지난 2018년 1월 1일 발매 작품부터 누

적 판매량이 일정 수를 초

과하는 경우, 이를 인증하

여 공표하고 있다. 앨범 부

문의 경우 누적 판매량 25

만 장 이상이면 플래티넘

을, 100만 장을 넘으면 밀

리언을 인증해 준다. 다운

로드 부문에서는 누적 판

매량 250만이 플래티넘, 

1,000만은 다이아몬드이

다. 스트리밍 부문은 누적 

사용량 1억일 경우 플래티

넘, 10억은 빌리언 인증을 선사한다.

아울러 블랙핑크는 이날 공개된‘빌보드 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노래 톱100’에서‘KILL THIS LOVE’로 

66위에 올랐다. 빌보드 측은 이 곡에 대해‘처음으로 

빌보드 핫100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새로운 기준을 제

시했다’고 평했다.‘KILL THIS LOVE’는 발매 당시 

빌보드 메인 차트‘핫100’에서 41위,‘빌보드200’에

서 24위에 올랐으며, 4주 연속 양 차트에 머물러 K팝 

걸그룹 최초의 기록을 쓴 바 있다.

블랙핑크, 가온차트 두 번째 플래티넘 기록


